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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alities and problems to be solved 
to strengthen the vocation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ists and to identify the work to be 
institutionally established. Methods: From April 1 to May 30, 2019, a total of 325 people participated 
(152 registered dental hygienists: RDH , 173 students of dental hygiene: SDH) in this study. The survey 
items were as follows: “job awareness” (6 items), “problem to be solved to strengthen vocational 
competency” (5 items), “qualities to be equipped to strengthen”competency" (9 items), and “practical 
work to be institutionally established” (4 items). Results: RDH and SDH had the highest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3.68, 3.99 points), and low remuneration against work (4.21, 4.18 points) was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to be solved. The qualities for competency reinforcement 
showed the highest results in expertise knowledge (4.68, 4.64 points) and vocation for job (3.76, 4.09 
points). Practical work to be established institutionally appeared as follows: X-ray film reading, dental 
hygiene diagnosis, periodontal pocket measurement, and periodontal pockets (<6 mm) treatment. 
Conclus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to strengthen the vocational competency 
among dental hygienists, construct work autonomy, and rationalize and legalize practic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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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삶, 건강수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구강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료 수요자들의 구강 건강을 달
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 조직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병원조직의 경쟁
력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고 성과도 조직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1]에서 치
과위생사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으므로 직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직무에 대한 몰입도와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며, 직무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직무역량이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전문성, 
특정한 기술을 포함하며[3], 조직 환경 속에서는 구성원의 역량을 통해 조직의 질적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다
[4].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실무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더 나은 전문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5].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다[6]. 주된 이
직요인은 치과위생사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며, 무엇보다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만족
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문제점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으나[2,6,7] 제도적 한계에 부
딪혀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구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 분야를 살펴보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역할과 체계를 의료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반
면 치과분야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과 의료
법으로 분리하여 규정되고 있다. 의료기사법은 반세기 전 시대적 상황과 당시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치
과위생사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관련 전문직종을 의료기사로 통칭하여 규정한 법이다[8]. 하지만 의료관련 직
종별 전문성이 심화된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직종을 지나치게 포괄하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구결과와 시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의료기사법 개정을 요구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치위생 분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전문 이미지와 직업가치 인식 등에 대해 일반인[9], 대입 
준비생[10], 치위생학 전공학생[11], 치과위생사[2,7]와 치과의사[12,13]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 또한 치과위생사 역량강화 측면에서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에서 개발한 치과위생사의 표준
역량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국가적 표준안을 제시했고[14],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요소를 
분석하며[15], 역량에 따른 직무성과[16]를 규명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역량을 충분히 파악한 후 환자 입장에서의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
하여 적법한 업무가 합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 및 치위생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선진국 치과위생사의 합법
적 업무에 근거하여 국내 치과위생사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갖추어야 할 자질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치과위생사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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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1044396-201811-HR-213-01)을 받았다.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중간크기 효과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여 최소 표본 수가 305명임을 확인
하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31 곳의 치과의료기관(대학병원 3곳, 치과병
원 2곳, 치과의원 26곳)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와 대학기관 5곳(3년제 3곳, 4년제 2곳)에 재학 중인 치위
생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결측 값을 예상하여 총 350부를 배부하였다. 연구목적과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
보를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개별 봉투에 넣은 후 대상자에게 배포되었고 대상자는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개별 
봉투에 다시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최종 325명(임상치과위생사 152명과 치위생학 전공학
생 1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선행연구[7,14,17-19]를 수정·보완하여 치위생(학)과 교수 3명과 임상치과위생

사 5명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이후 임상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 전공학생 10인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도구를 완성하였다.

참여자 중 임상치과위생사의 특성은 근무지 유형과 근무경력, 치위생학 전공학생의 특성은 학제로 구분하
였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은 전문성과 발전가능성, 직무환경, 직업수명, 사회적 위치, 보수로 구성
된 6문항이었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직무의 심화능력 개발 부족, 업무에 반하는 낮은 
보수, 수직적 조직문화, 협회의 대응능력 부족,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구성한 5항목이었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총 9항목으로 개인과 협동영역으로 나누었다. 개인영역은 전문지식, 직업윤리, 사
회경험, 자기계발, 직업용모였으며, 협동영역은 직업 소명의식, 공공 봉사성, 업무 자율성, 직무 협력성이었
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는 치주낭 측정, 치주질환에 한정한 X선 필름 
판독, 치위생진단, 6 mm 미만의 치주낭 처치로 최종 확정한 4항목 외에 ‘보철물 시적’은 내용 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가 0.75점미만으로 제외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에 이해도를 검정하였으
며, 수정된 사항은 없었다. 직무역량 관련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는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최종 연구도구의 항목별 신뢰도를 분석한 Cronbach’s α 값은 치과위생사 직
업에 대한 인식은 0.793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0.788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
야 할 과제는 0.733점,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는 0.782점이었으며, 신뢰도 평균은 0.796점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Window Ver. 18프로그램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갖추어야 할 자질은 t-test와 
ANOVA(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였고,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는 카이제곱 검정
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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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은 학생이 3.06점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2.83점보다 높았다(p<0.001). 

하위항목 중 발전 가능성(p<0.001)과 전문성(p<0.01), 직무환경(p<0.05)에서 학생이 3.55점, 3.99점, 3.15점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3.09점, 3.68점, 2.91점보다 모두 높았다. 직무환경(p<0.01)과 보수(p<0.001)는 임상치과위생
사의 근무경력에서 차이를 나타내 11년 이상 군이 3.44점과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 6-10년 군이 2.94점과 2.74
점, 5년 이하 군이 2.70점과 2.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수명은 학생의 학제에서 4년 과정이 3.10점으로 3년 과
정의 2.86점보다 높았다(p<0.05)<Table 1>.

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평균은 임상치과위생사가 3.90점이었고, 학생은 3.82점이었다. 임상

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업무에 반하는 낮은 보수’가 4.21점과 4.18점으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두 군간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직무의 심화능력 개발부족’으로 임상치과위생사가 3.77점으로 학생의 
3.55점보다 높았다(p<0.01)<Table 2>.

Table 1. Recogni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ion                                                                                                    Unit : Mean±SD

Variables N
Awareness of job

TotalProfessionalism Development 
possibility

Job 
environment

Occupational 
life

Social 
position

Remuneration

RDH 152 3.68±1.05 3.09±1.03 2.91±1.03 2.79±0.96 2.68±0.93 2.40±0.96 2.83±0.74
SDH 173 3.99±0.91 3.55±0.88 3.15±0.98 2.88±1.01 2.80±0.89 2.44±0.96 3.06±0.68

p* 0.002 <0.001 0.021 0.364 0.218 0.704 0.001
RDH
Workplace type

Clinic 93 3.74±1.06 3.09±0.98 2.90±1.05 2.70±0.91 2.73±0.97 2.49±0.94 2.83±0.74
Hospital 59 3.58±1.04 3.10±1.11 2.93±1.01 2.93±1.05 2.61±0.87 2.25±0.99 2.82±0.74
p* 0.346 0.927 0.867 0.148 0.437 0.135 0.927

Work experience (yrs)
≤5 87 3.67±1.05 3.14±1.01 2.70±0.98a 2.86±0.92 2.60±0.78 2.07±0.86a 2.75±0.65
6≤ to 10 31 3.61±0.99 2.84±1.09 2.94±0.96ab 2.65±0.84 2.61±1.09 2.74±0.97b 2.77±0.78
11≤ 34 3.76±1.13 3.21±1.04 3.44±1.08b 2.82±1.20 2.97±1.09 2.94±0.89b 3.10±0.86
p* 0.837 0.295 0.002 0.651 0.125 <0.001 0.054

SDH
Education course

3 yrs 82 3.97±0.79 3.53±0.93 3.14±0.94 2.86±0.96 2.71±0.93 2.34±0.98 3.10±0.66
4 yrs  91 3.99±0.84 3.56±0.92 3.15±1.03 3.10±1.05 2.90±0.95 2.55±1.14 3.19±0.80
p* 0.922 0.853 0.953 0.046 0.201 0.369 0.301

*by t-test or ANOVA
a,b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RDH: registed dental hygiene, SDH: students of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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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to strengthen vocational competency

Variables RDH
(n=152)  

SDH 
(n=173)  p*

Lack of advanced capability development in job 3.77±0.84 3.55±0.70 0.004
Low remuneration contrary to one’s business 4.21±0.87 4.18±0.80 0.691
Organizational culture - vertical relationship 3.99±0.93 3.85±0.82 0.103
Lack of association’s responsiveness 3.82±1.02 3.64±0.85 0.058
Lack of social awareness 3.70±1.05 3.88±0.83 0.059
  Total average 3.90±0.51 3.82±0.55 0.187
*by t-test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영역 평균은 임상치과위생사가 3.85점, 학생은 3.88점이었고, 협동영역에서 임상치

과위생사는 3.49점, 학생은 3.76점이었다. 두 군은 협동영역의 직업 소명의식(p<0.001)과 업무 자율성(p<0.01), 
공공 봉사성(p<0.001)’에서 차이를 나타내 임상치과위생사는 3.76점, 3.20점, 3.42점이었고, 학생은 4.09점, 
3.55점, 3.77점이었다<Table 3>.

Table 3. Qualities which should be possessed to strengthen vocational competency

Variables RDH
(n=152)  

SDH 
(n=173)  p*

Personal domain
Expertise knowledge 4.68±0.74 4.64±0.54  0.603
Professional ethics 4.39±0.74 4.35±0.64  0.497
Social experience 3.75±0.84 3.91±0.69  0.051
Self-development 3.66±0.83 3.65±0.74  0.876
Professional appearance 2.78±0.95 2.83±0.94  0.658
Sub total average 3.85±0.52 3.88±0.44  0.645

Cooperative domain 
Vocation for job 3.76±0.97 4.09±0.72 <0.001
Autonomy of job 3.20±1.17 3.55±0.94  0.002
Cooperation of job 3.56±0.87 3.63±0.76  0.383
Public service ability 3.42±0.91 3.77±0.78 <0.001
Sub total average 3.49±0.78 3.76±0.61 <0.001

*by t-test

4.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항목은 ‘치주질환에 한정한 X선 필름 

판독’으로 임상치과위생사는 77.6%, 학생은 81.5%였다. 두 군은 ‘6 mm 미만의 치주낭 처치’에서 차이를 나
타내 임상치과위생사는 63.8%, 학생은 52.2%였다(p<0.05)<Table 4>.

Table 4. Practical dental hygienist work which should be institutionally established     Unit : N(%)
Variables RDH agree SDH agree p*

Periodontal pocket measurement 104(68.4) 195(70.7) 0.630
X-ray film reading limited to periodontitis 118(77.6) 255(81.5) 0.376
Dental hygiene diagnosis 114(75.0) 228(79.9) 0.060
Periodontal pocket treatment(＜ 6 mm) 97(63.8) 144(52.2) 0.025
*by chi-square test,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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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임상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 전공학생의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은 학생이 3.06점으로 임상치과위생

사의 2.83점보다 높았다. 직업에 대한 학생의 기대감이 실제 현장 직무를 할 때 충족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결
과이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제에서는 4년 과정이 3년 과정보다 전반적으
로 높았고, 직업수명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 등[20]도 정년까지 활동을 계획하는 학생은 4
년 과정이 48.9%, 3년 과정은 31.1%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목의 심화학습이 직업 정
체성과 직업수명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심화학습과정을 이어가도록 독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직업인식을 구성하는 전체 하위항목에서 11년 이상 군이 11년 미만 군들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 특히 직무환경과 보수에서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직업인식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긍정적 양상은 통
계적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정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은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적인 훈련이 요구되므로 
경력이 쌓이면서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직무환경이나 보수 등의 개선으로 이어져 직업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성은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대학생의 직업 인식을 조사한 오와 박[21]도 치위생 전공학생은 전문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고 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보수였는데, 직업 전문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보수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결과이다.

업무에 반하는 낮은 보수는 임상치과위생사(4.21점)와 학생(4.18점) 모두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
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확인되었다. 보수는 직업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22] 치과위생사의 역
할갈등 유발요인이 된다[23]. 보수는 업무능력을 반영하는 대가이므로 직업정체성 확립과 직업을 유지하는 
힘이 되지만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구조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력이 적은 치과위생사들
의 보수 문제점을 방치하게 되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인력관리 차원에서 보완할 필
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 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상치과위생사는 수직적 조직문화(3.99점)와 협회의 대응능력 부족(3.82점), 
치위생 전공학생은 사회적 인식부족(3.88점)과 수직적 조직문화(3.85점)가 뒤를 이었다. 구 등[24]은 치과병의
원의 조직문화에서 위계지향(3.39점/5점)이 가장 높았고, 업무지향(2.71점)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환경은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과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치과병의원이 수직
적 구조를 가지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수평적 구조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의
미있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김과 윤[25]이 62.7%의 일반인이 치과병의원에서 다른 직원과 치과위
생사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업무(18.4%), 유니폼(9.8%), 명찰(4.9%)로 구분하였으며 호칭은 선생님(42.1%)이 
가장 많았으나 간호사(25.5%), 00씨 또는 저기요(27.2%)도 다수 응답함을 보고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
된다. 2016년 11월 의료법 시행령 제 2조 2항 명찰 패용 의무화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치과위생사는 명
찰 패용을 의무 시행하고 있다. 실습 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치과위생사와 환자 모두에게 직업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치위생학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아직까지 전문직업인으로 자율
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치과위생사들의 고유 업무인 예방과 교
육에 관한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둘째, 치과의료 종사자들 간에 업무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셋째, 치과위생사의 현실 업무에 대한 합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과제 이외에도 치과위생
사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직무의 심화능력 개발부족으로 임상치과위생사는 3.77점, 학
생은 3.55점을 나타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관련 학회에서 치과건강보험, 임상치위생과정, 치과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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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치과감염관리 외에 다양한 치과임상진료 등의 지식을 보완하고 직무능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
다. 하지만 실무에 비해 법적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심화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
화된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직무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 환경 조성을 시급히 해야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전문지식(4.68점, 
4.64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박 등[26]은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의 동기는 보수교육점
수획득(4.45점)과 최신정보습득(3.60점)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자격 유지와 함께 새로운 지
식습득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전
문교육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속 운영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은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목
표와 비전을 공감하고 협력할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업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의료서비스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협동 영역을 구성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직업적 소명의식(3.76점, 4.09점)이 가장 높
았고, 업무 자율성(3.20점, 3.55점)이 가장 낮았다. 심과 황[7]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인식에서 자율
성이 가장 낮았고, 각자 업무와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고 조사되어 개선을 위한 공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협동영역에서는 학생이 임상치과위생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직업 소명의
식과 업무 자율성, 공공 봉사성에서 통계적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 학생에 비해 임상치과위생사의 자질 개발
에 대한 공감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전문가로서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일
익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임을 상기하여 자질함양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자율성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치주낭 측정과 치주질환에 한정한 x선 필름 판독, 치위생진
단, 6 mm 미만의 치주낭 처치는 치위생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합법한 업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
나 치위생교육의 핵심영역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으며, 일부는 제도권 밖에서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상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 전공학생
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확립해야할 현실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군 모두 치주
상태에 한정한 X선 필름 판독(77.6%, 81.5%)과 치위생진단(75.0%, 79.9%), 치주낭 측정(68.4%, 70.7%), 6 mm 
미만의 치주낭 처치(63.8%, 52.2%)순의 결과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의 치주처치 범위 타당성 연구 보고에 따
르면 치위생진단 중 구내방사선 사진 분석을 수행하는 비율이 79.1%, 필요도는 87.5%였으며, 치과의사의 진
단을 위해서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사진 분석을 수행하는 효율성은 4.05점(5점 만점)이었다[17]. 또한 치과위생
사는 치주낭 측정(31.9%)과 치근활택술(45.7%)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18], 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부족 또는 법적 업무제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치과의사의 66.7%는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와 실제업무 간 차
이가 있으며, 외과적 수술 보조, 방사선 사진 촬영(파노라마 및 CT), 구강 보건과 예방 중심 업무 등의 확대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27]. 이를 근거로 치과위생사의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독자적 치주관리프로그램 운영이 79.9%로 가장 높았고, 비
외과적 치주처치도 41.3%를 나타냈다[19].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치위생학 교육에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
로 독자적 치위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위생과정’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므로 직무역량을 강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는 단순한 지식과 기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치과
위생사제도 도입 시기와 다름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전문성에 지나친 제한을 두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국제적인 현황과 국내 치과
위생사의 역량을 비교분석하여 업무효율성과 진료비 절감, 직무윤리 차원에서 현실 업무의 합법화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게 업무 범위를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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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업무가 
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면 업무의 수행 역량을 저하시키고, 직종 간 다양한 역할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23], 윤리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치주상태에 한정한 X선 필름 판독, 치주낭 측정, 치위생진단과 6 mm 미만의 치주낭 처치는 치위생과정 교
육과정을 통해 능력을 갖추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했으므로 업무영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하
고,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그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는 시대적 상황에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우선적으로 합법화
해야 할 현실 업무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논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관점을 가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요구되어지는 치과위
생사의 업무변화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제도상에서 합리적으로 보
완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합리적인 업무 현실화를 위한 논의와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는 시대적 상황에

서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상치과위생사 152명과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치위생학 전공학생 173
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근거로 제도적으로 합법화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 직업 인식 수준은 학생이 3.06점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2.83점보다 높았다(p<0.001). 임상치
과위생사와 학생은 직업의 전문성(3.68점, 3.99점)과 발전 가능성(3.09점, 3.55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직
무환경(2.91점, 3.15점), 직업수명(2.79점, 2.88점), 사회적 위치(2.68점, 2.80점), 보수(2.40점, 2.44점)는 가장 낮
았다.

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은 업무에 반하는 낮은 보수(4.21점, 4.18점)를 가장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고, 이어서 임상치과위생사는 수직적 조직문화(3.99점)와 협회의 대응능력 
부족(3.82점), 학생은 사회적 인식부족(3.88점)과 수직적 조직문화(3.85점)를 선택했다.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개인영역에서 전문지식
(4.68점, 4.64점)과 직업윤리(4.39점, 4.35점), 협동영역에서 직업 소명의식(3.76점, 4.09점)의 선택이 높았다.

4.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현실 업무는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치주질환에 한정한 X선 필름 판독
(77.6%, 81.5%), 치위생진단(75.0%, 79.9%), 치주낭 측정(68.4%, 70.7%), 6 mm 미만의 치주낭 처치(63.8%, 
52.2%)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자율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법화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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